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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흔적, 그그리운풍경

누구의 흔적도 간단하지 않다. 한 철 왔다 가는

풀잎도 그 자리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 흔

적 때문에 바람의 길이 바뀌고,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 때문에 오늘은 늘 어렵다. 

어디에 있는가. 너. 한때 분명 이름이었던 너.

꽃이 진 자리마다, 풀이 다한 자리마다 바람이

지나가듯 네가 머문 자리를 찾아 지나가고 싶다.

우리 모두 그것을 그리움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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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득 작가의

동화팔만대장경
(25) 아쇼카왕의 불심

부처님가르침대로나라를돌보니…

그림·강병호

아쇼카왕이 8만 4천의절을짓고, 8만 4천의

탑을 세우고 나니 온 세상이 부처님나라가 되

었습니다. 

아쇼카왕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돌보았습니다. 그러자 만

백성이 왕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짐

승과 온갖 새들까지 아쇼카왕을 좋아하게 되

었습니다. 기어다니는 벌레들까지, 귀신 무

리까지 아쇼카왕을 좋아하며 따르게 되었습

니다. 

“참으로 좋은 세상이다. 부처님 법으로 나

라 일을 돌보는 임금님이 나타났으니, 이때에

좋은일을해서공덕을짓자.”

갠지즈강이 시작되는 아뇩달못에서 용왕

이 나섰습니다. “아쇼카대왕님, 우리는 여기

서 대왕의 궁궐까지 깨끗한 물을 날라다 드

리죠.”

용왕은, 히말라야에서 흘러 모인 아뇩달못

깨끗한 물을 왕궁의 식수로 나르기로 했습니

다. 날마다 큰 보배그릇 열여섯에다 물을 담

아궁전까지날랐습니다. 

아뇩달못에서 아쇼카의 궁전까지는 1만 리

의 길이었으므로 용의 무리 모두가 힘을 모우

고 신통력을 모아야 넉넉한 급수를 할 수 있

었습니다. 

아쇼카왕은 고맙다 고맙다, 하면서 히말라

야 아뇩달못 값진 물을 받았습니다. 절반은

스님들께 드리고, 두 그릇은 부처님 경전을

지키는 이에게 주고, 두 그릇은 왕비에게 주

었습니다. 남은 네 그릇은 자신이 쓰기로 했

습니다. 

히말라야에 사는 귀신무리가 나섰습니다.

“우리도 때를 맞추어 공덕을 쌓자. 이 산중에

서 나는 부드럽고 향기 있는 나무를 잘게 쪼

개어, 대중이 식후에 깨끗한 이를 지닐 수 있

도록 하자. 이치개(이쑤시개)를 만들어 대왕

의궁궐에보내드리자!”

이치개이름이라다(羅多)였습니다. 아쇼카

의 왕궁에서는 외부의 스님네와 찾아오는 손

님 모두에게 공양을 대접했습니다. 왕과 왕비

를비롯한궁중의식구들이 1만 6천이요, 스님

네가 6만 대중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수의 사

람들이 공양을 끝내고 향기의 라다 이치개를

칭찬하며하나씩집어듭니다. 

그 수가 엄청나서 하루 만에 이치개 한 짐

이 동났습니다. 그래도 히말라야를 지키는 귀

신 무리가 향기의 라다 이치개를 계속 만들어

보냈습니다. 

히말라야산에서 약이 되는 열매, 아아말라

카와 아마륵·암라 등을 보내오는 귀신무리

도 있었습니다. 과일의 빛깔은 황금빛이요,

세상에서 다시없는 맛과 향기를 지니고 있었

습니다. 왕은 고맙다, 고맙다, 하며 보내오는

약과일을 받았습니다. 그 절반은 스님들께 보

내고 나머지를 백성과 궁중 사람의 치료에 썼

습니다.

“높은 스님들에게 드리십시오”하고, 수건

을 갖춘 법복 다섯 벌씩을 날마다 보내는 무

리가 있었습니다. 왕은 고맙다, 고맙다, 하며

받아서 높은 스님들께 전했습니다. 아뇩달못

가에는 향기가 좋은 멥쌀이 자라고 있었습니

다. 착한 쥐들이 모여와서 우리도 공덕을 짓

자, 하고 멥쌀 껍질을 벗겨서 모았습니다. 착

한 앵무새들이 우리도 공덕을 짓자, 하고 쥐

들이 까서 모운 향기의 쌀을 작은 자루에 넣

어서 목에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왕궁까지 만

릿길을날았습니다. 

“대왕님, 아뇩달못멥쌀이어요!”

“고맙다. 고맙다. 말을 잘하는 앵무새로구

나!”

아쇼카왕 왕궁에는 날마다 같은 수의 앵무

새가 멥쌀을 목에 걸고 나들었습니다. “우리

도 앵무새처럼 공덕을 짓자.”하고 아뇩달못

가의 꽃밭에서 꿀벌 무리가 나섰습니다. 꿀벌

들이 열심히 꿀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앵무

새처럼 빨리 날지는 못해. 그래도 앵무새의

길을따라날아가보자!”

어느 날부터 아쇼카의 왕궁에는 꿀벌 무리

가날아들어“붕붕”소리로외쳤습니다. 

“대왕님, 아뇩달못에서 꿀을 갖고 온 꿀벌

이어요! ”

“그래그래. 고마워!”

아쇼카왕은 꿀벌의 말도 잘 알아들었습니

다. 아쇼카의 왕궁에는 날마다 같은 수의 꿀

벌이 꿀을 지니고 날아들게 되었습니다. 히말

라야에 사는 아름다운 목소리의 가릉빈가 새

가날개를파닥이며모였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따르는 새는 없다. 우리는

고운목소리로공덕을짓자.”

“당번을 정해서 대왕의 궁궐로 날아가자.

대궐의 숲, 높은 나무에서 고운 노래를 불러,

대왕의 귀를 즐겁게 하자. 대궐 사람들에게

기쁨을주자!”

이렇게 하여 아쇼카의 왕궁을 둘러싼 숲에

는 날마다 같은 수의 가릉빈가가 날아들게 되

었습니다. 

“대왕님 히말라야에서 날아온 가릉빈가예

요. 꾀꼴!”

“우리노래즐겁죠? 꾀꼴!”

아쇼카 대왕은 가릉빈가의 말도 잘 알아들

었습니다. “고맙다. 가릉빈가야. 내 귀가 즐겁

구나. 고맙다.”

아쇼카 대왕은 나무에 앉은 가릉빈가를

향해 손을 저었습니다. “부처님 법으로 다스

리니 짐승까지, 새까지, 벌레까지 좋아하는

군”하고 아쇼카왕은 아주아주 만족해 하였

습니다. 〈끝〉

선견률비바사(善見律毘婆沙) 제1권아육왕품

세계최초수련전용방석

기기반반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수련문화활성화를위한
기반은품격이다릅니다※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
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수련할수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습관을갖는효과를줍니다. 고급외피를사용
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
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
단은신소재최고급메모리폼을내익하여자연스럽게
자세를더욱더안정시켜줍니다. 

■VIP형 49,000원 䧧 44,000원
[가로45㎝×세로32㎝×높이(뒷면) 8㎝]


